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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전파이용을 위한 전파정책 분석

Analysis of Radio Spectrum Policy for the Creative Usage of Radio Waves

김 창 주

Chang-Joo Kim

요  약

전파기술의 눈부신 발달에 따라 무선통신 기술은 물론 전파와 타 산업의 융합 기술 개발이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형 셀 기술과 인지 무선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파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창의적
전파이용을 위한 주파수 정책과 기술 개발 방향을 분석한다. 특히 개방형 전파정책의 확대를 위한 전파정책 방안의 제시
와 함께 이에 따른 간섭관리 방안, 그리고 관련 전파법의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Abstract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radio technologies, there have been actively researching the convergence between radio technology 
and other industry as well as wireless communications itself.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paradigm shift of radio policy as radio 
technologies such as small cells and cognitive radio advance, and analyze the directions of spectrum policy and radio technology to 
promote the creative use of radio waves. In particular, we propose the spectrum policy for the expansion of open spectrum policy,  
technology development of interference management, and restructuring of the Korean radio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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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파자원은 국가의 소중한 무형자산으로서 무선통신

의 발전과 함께 전파자원의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다. 과
거에는 석유, 철강, 가스 및 석탄 등이 국가의 중요한 자
원이었으나, 21세기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전파자원도 그
에 못지 않게 소중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전파
자원은 국가의 경제발전은 물론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 
재난 구조, 그리고 새로운 과학기술의 탐구 등 그 응용분
야가 매우 다양하여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를 체
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자국의 전파정책 방

향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정책 및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1].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전

파의 수요는 얼마나 될까? 국제적으로 볼 때 데이터의 트
래픽은 지난 수년 동안 매년 거의 두 배의 증가를 가져
왔고, 이러한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
다. CISCO 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에 월
간 1.5 exabytes의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2018년에는
15.9 exabytes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매년 평
균 66 %의 증가가 예상된다[2]. 한편, Ofcom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영국에서의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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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래사회의 주파수 수요와 가용 전파자원
Fig. 1. Spectrum demand for future society and available spec-

trum resource.
 
률은 2012년 기준으로 2030년에는 약 80배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3]. 이 밖에도 국방이나 교통 등 사회 전 분
야에서의 수요를 고려하면 주파수에 대한 수요는 그림 1
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런데, 무선 트래픽을 수용하기 위한 주파수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비하여, 가용 주파수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미 할당이나 지정하여 사용하
고 있는 주파수 자원의 이용률은 얼마나 될까? 그림 2는
체코의 Brno 지역에서 측정한 주파수 이용현황이다. FM 
라디오 방송이나 이동통신 주파수의 이용률은 매우 높으

나, 나머지 무선통신기기의 이용률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FCC에서 측정한 자료에 따르면 전파의
이용량이 가장 많은 뉴욕시의 경우에도 UHF 주파수의
이용량이 약 15 % 이하이고[4], European Commission의 측

그림 2. 유럽에서의 주파수 이용량 측정

Fig. 2. Spectrum occupancy measurement in Europe.

정 결과는 미국보다 낮은 8 % 정도이다[5]. 
이와 같이 주파수 수요는 급격히 늘어나는데 반하여, 

지정 받은 주파수의 낮은 주파수 이용률에 대응하기 위

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주파수 공동사용에 대한 기술 개

발과 정책 수립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전파기술을 이용하여 개방형 주

파수 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통하여 주파수 부족 문제

를 해결하고자 한다. 서론에 이어 제 Ⅱ장에서는 전파기
술의 발전에 따른 전파정책의 변화를 정리하고, 제 Ⅲ장
에서는 전파의 창의적 이용을 위한 전파정책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SAM(Spectrum Access Model)을 분석한다. 제
Ⅳ장에서는 전파의 창의적 이용을 위한 전파정책방안을 
제시하고, V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전파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파정책의 변화 

2-1 전파기술의 발전 

Arraycomm의 Martin Cooper 회장의 조사에 따르면 전
파기술의 발전에 따라 무선 용량은 1957년 이후 매 30개
월마다 2배로 증가하였고, 지난 104년간 총 100만 배 증
가하였다고 한다[6]. 표 1은 이의 세부 내용을 나타낸 도표
로 주파수 대역 확장이 25배, 변조방식이 5배, 협대역 기
술이 5배, 그리고 소형 셀 기술이 1,600배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모바일 브로드 밴드 구현을 위

한기술개발분야를분류하면그림 3에도시한바와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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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주파수 이용 기술 개발 분야
Fig. 3. Area of spectrum utilization technologies.

표 1. 무선 용량의 증대 요인 분석

Table 1. Analysis of improvement factor of wireless capa-
city.

Item Improvement
 Spectrum band 확장 25

 Smaller slice 5
 Modulation technique 5

 Reduced cell size 1,600
 Total 1,000,000

주파수 대역 확장, 주파수 이용효율향상, 그리고 소형 셀
기술 개발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7]. 주파수 대역의 확장
은 지금까지 이동통신이 3 GHz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
였지만, 앞으로는 3～5 GHz 대역에서도인지무선기술과 
소형 셀을 기반으로 한 LSA(Licensed Shared Access)의 이
용이나, 5 GHz 대역의 unlicensed operation, 그리고 10 
GHz 이상의 대역에서 초소형 cell의 출현이 예상된다. 이
와 함께 WLAN을 통한 data off-loading도 더욱 늘어날 전
망이다.
주파수 이용효율의 향상 측면에서는 MIMO/3D beam- 

forming 기술이 더욱 개발되고 CoMP(coordinated multi- 

point) 기술도 널리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형 셀 분
야는 펨토 셀(femto cell)이나 WLAN 기술이 이미 많은 곳
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다. 앞으로는 3.5 GHz 대역이나
10 GHz 이상의 대역에서 새로운 규격의 소형 셀 기술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기술한 바와 같이 미래에는 소형셀과같은 소출

력 기술과 인지 무선, 그리고 스마트 빔 형성 기술 등이
주류를 이룰 것이다. 이러한 기술 발전 추세는 개방형 주
파수에 대한 이용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본 절에서는 개방형 주파수 정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소

형 셀 기술과 인지 무선 기술에 대하여 살펴본다. 

2-1-1 소형 셀 기술 

소형 셀은 종래의 펨토 셀, 피코 셀, 그리고 마이크로
셀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서비스 커버리지가 10 me-
ter에서 1 km 정도를 커버하는 cell을 말한다. 2015년경에
는 소형 셀의 비중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의 48 %를 차
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2020년경에는 기지국의 80 % 정
도를 소형 셀 기지국이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렇다면 소형 셀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첫



창의적 전파이용을 위한 전파정책 분석

831

그림 4. 소형 셀의 주파수 이용효율
Fig. 4. Spectral efficiency of small cell.

그림 5. 매크로 셀 l과 소형 셀의 커버리지
Fig. 5. Coverage of macro and small cells.
 

번째로, 소형 셀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네트워크 용량이
매우 커진다. 그림 4는 하나의 매크로 셀을 기준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소형 셀 l의 수에 따라 용량이 얼마나 증
가하는지를 나타낸다[8]. 하나의 매크로 셀 내에 4개의 소
형 셀을 설치하는 경우 5.7배의 용량 이득(capacity gain)이
얻어지고, 8개의 소형 셀이 있는 경우에는 11.4배, 그리고
32개의 소형 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7배의 이득을 얻
는다. 또한, 그림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전파의 음영지역
이 해소된다. 매크로 셀의 경우, 먼 거리까지 커버하기 위
하여 출력을 높게 송출하여 기지국 주변의 출력은 매우

좋으나, 셀의 경계에서는 전파의 음영지역이 곳곳에 존재

한다. 반면에 소형 셀은 전파의 커버리지가 상대적으로
좁아서 기지국과 셀 경계 사이의 출력이 크지 않아 음영

지역을 해소할 수 있다[9].

2-1-2 인지 무선 기술

미국 상무성 산하의 NTIA(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에서는 CR 기술을 “전파환
경을 측정하여 이 정보를 토대로 무선기기의 동작 파라

미터를 자동으로 조정함으로써 system operation을 변경하
는 기술”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system operation이란
전송효율의 향상, 간섭경감, 시스템 간 상호운용, secon-
dary market access 등을 일컫는다. 그림 6은 이러한 개념
을 cognition cycle로 표현한 그림이다. CR 장치는 주기적
으로 외부 환경을 관측(observe)하여 전처리를 한 후에 내
부에 가지고 있던 관련 정보와 정렬(orient) 시켜본다. 이
때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이를 learning process를 통하여
update시키고,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경
우에는 계획(plan) 단계를 거쳐 자원을 할당하고(decide) 
통신을 행한다(act)[10]. 외부 환경정보를 관측하는 방법은
spectrum sensing에 의하여 직접 측정하거나, 관련 정보를
database에 주기적으로 입력하고, 이를 활용하기도 한다. 
또한, CR 기기가 사용하는 채널을 관리하는 channel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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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CR 기기의 동작
Fig. 6. Operation of CR equipment.

그림 7. IEEE 802.11 WLAN의 채널 대역폭
Fig. 7. Channel bandwidth of IEEE 802.11 WLAN.
 
nagement 기능을 두어 환경에 맞게 채널을 선택하여 사용
한다. 

2-1-3 광대역 무선기술 

그림 7은 5 GHz 대역에서 사용하는 IEEE 802.11 WLAN 
규격의 채널 대역폭이다. IEEE802.11a 규격은 20 MHz 대
역폭을 사용하나 11n으로 진화되면서 20 MHz 또는 40 
MHz 대역폭으로 넓어졌고, 11ac 규격이 제정되면서 man-

datory로 80 MHz, option으로 최대 160 MHz의 대역폭을
갖는다[11]. 이와 같이 전파기술이 진화되면서 무선기기의
대역폭이 광대역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2-2 전파정책의 변화 

스펙트럼을 관리하기 위한 전파정책 모델은 그림 8에
도시한 바와 같이 '명령과 통제(command and control)', '시
장 메커니즘(market mechanism)', '면허 불요(unlicensed)’의
3가지 모델로 분류된다[12]. 명령과 통제의 기본이 되는 전
파관리는 1920년대 초 미국의 라디오방송이 시작되면서
탄생하게 되었다. 초기에방송국의 수가 적을 때는전파간
섭이없었으나, 방송국의수가점차늘어남에 따라방송국
간에 전파간섭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27년
FRC(Federal Radio Commission)가 조직되고, Federal Radio 
Act를 제정하면서 “전파는 공공재로 정부가 직접 관리하
여야 한다.”고 인식하게 되면서 명령과 통제의 전파관리
체제가 뿌리를 잡게되었다. 따라서초기 전파관리정책은
전파자원의 간섭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령과
통제 중심의 행정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명령과 통제
방식은 주파수의 분배, 할당, 이용권 범위, 그리고 기술기
준등을정부가결정하는체제로전파관리정책의가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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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전파정책 모델
Fig. 8. Model of spectrum policy.

통적이며, 현재까지도 가장 많이 적용되는 체제이다. 
시장 기반의 전파정책은 1959년 Coase 교수가 “Journal 

of Law and Economic Article”에 재산권 모델을 주장하면
서 탄생되었다. 주파수도 재산권과 같이 수요와 공급에 의
해 주파수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주파수 이용자가 시장상황에 적합하게 주파수의

거래나 임대가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경매를 통해 주파수
를 할당하고, 주파수의 용도, 양도․임대 등은 시장에서
면허권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면허불요(license-free 또는 unlicensed) 모델은 주파수 이

용에 대한 면허를 받지 않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
형 스펙트럼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개방형 스펙트럼이란
정해진 규정(rules)을 만족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대
역으로, 전파이용의 형태, 이용 대역 및 서비스에 따라 규
정을 달리 적용한다[13]. 개방형 스펙트럼의 특징은 전파의
이용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전파의 창의적 이용이 가능하
다. 따라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의 창출을 통해 전파 산
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적합한 전파관리 모델이다. 
다만이모델은다수의사용자들이이대역을이용하되, 간
섭으로부터 보호 받지 못한다. 따라서 간섭을 최소화하면

서 다수의 사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spectrum etiquette
이나 프로토콜이 필요하다. 오늘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ISM 대역이나 RFID 또는 FACS(Flexible Access Common 
Spectrum) 대역이 이 범주에 속한다. 
그렇다면 상기 3가지 모델을 어떻게 조화롭게 정책을

펼쳐야 하는가? 이를 결정하는 것이 전파정책의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결정하는 요소는 그 나라의 무선통신 in-
frastructure와 전파의 이용수준, 그리고 전파에 대한 국가
의 전파관리 기본정책 등에 따라 달라진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command and control"는 정부

그림 9. 전파관리 모델의 변화
Fig. 9. Shift of spectrum managem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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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제 하에 주파수를 이용하는 것으로 공공안전이나 항

공기 운항과 관련된 분야에적합하고, 이동통신과 같이 규
모의 경제를 창출하는 분야는 "market-based approach"가
시장을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개방형
전파정책은 기술혁신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전파

산업을 창출할 수 있다. 미래에는 그림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시장 기반의 전파정책과 개방형전파정책을 더욱 확
대해야 할 것이다.  

Ⅲ. Spectrum Licensing에 따른 주파수 이용형태 

분류 및 SAM  

3-1 스펙트럼 면허에 따른 주파수 이용형태 분류

명령과 통제방식의 전파관리 제도에서는 전파법이 무

선국 허가를 중심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전파기술의 발
달과 함께 시장기반의전파정책이도입되고, 이를 위한 스
펙트럼의 block licensing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한편, 주
파수 공동사용 기술의 발전과 함께 면허 없이 사용하는

unlicensed bands가 도입되었다. 표 2는 스펙트럼 면허에
따른 이용권 형태와 사용 예제를 표시한 도표이다. 
스펙트럼 면허를 받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타적으로

할당받는 경우와 공동사용으로 할당 또는 지정을 받는다. 
특히표 2에나와있는 LSA는아직개념정립단계로, 이동

면허 이용권 형태 예제

면허 필요

(Licensed, Individual 
Authorization)

배타적 이용 (Exclusive) · 이동통신

Non-
exclusive

1차 공동사용 면허
(Shared Primary Access)

· WAPECS 
· TV 방송과 PLMR(미국 초. 14-20)
· Radar의 Exclusion Zone

2차 공동사용 면허
(Shared Secondary Access) · LSA 

면허 불요

(Unlicensed)
개방형 이용

면허 불요 2차 공동사용
(Horizontal Shared Secondary Access)

· Unlicensed TVBD
· Wi-Fi DFS
· UWB-DAA

면허 불요 1차 공동사용
(Horizontal Shared Access)

용도 미지정

(Spectrum Commons) · FACS, ISM

용도 지정

(Application Specific)
· RFID, WMTS
· MICS, MBAN

표 2. 스펙트럼 이용형태의 분류
Table 2. Classification of spectrum usage types.

통신의 주파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정 주파수

를 대상으로 incumbent에 간섭을 주지 않는 조건으로 주파
수를 이용하는 2차 공동사용 면허를 말한다. 개방형 주파
수 대역은 종래에는 면허 불요 1차 공동사용에 한정되었
으나, 제 I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지정주파수의 이용률
이 낮은 대역에 대하여 면허 불요 2차 공동사용을 허가하
거나, UWB와 같이 spectrum underlay로 허가하는 대역을
말한다. 앞으로는 면허 불요 2차 공동사용 대역을 대폭 확
대하여 주파수 부족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3-2 전파지형의 재편에 따른 주파수 정책 

전파의 이용이 이동통신 중심으로 재편되고, 소형 셀 l
과 인지 무선 기술이 발달하면서 주파수 정책이 크게 변

화되고 있다. 먼저 미국의 national broadband plan이나 우
리나라의 모바일 광개토 플랜의 이행을 위하여 회수 및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기사용 중인 incumbent의 이전
에 따른 비용과 소요기간 등에서 중장기적인 추진이 요구

된다. 한편, 표 3에 정리한 바와 같이 주파수 공동사용은
비교적 단기간에 시행이 가능하여, 미국의 PCAST에서는
이를 적극 권고하고 있다. 특히 개방형 주파수 대역을 확
대하여 spectrum super-highway 건설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14]. 또한, 소 출력 무선기술이 확대됨에 따라 밀리미
터파 대역의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가용 주파수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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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정책방안 특징

회수 및 재배치
· 천문학적 비용
· 중장기 추진 방안

Spectrum
 Sharing

개방형

전파

· 창의적 전파이용
· 단기적 추진 방안
· PU와 공존 기준 검증 필요

LSA
·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
· 단기적 추진 방안
· PU와 공존 기준 검증 필요

표 3. 주파수 정책 방안 및 특징

Table 3. Types and features of spectrum policy for spec-
trum scarcity.

의 확대도 매우 중요하다. 

3-3 개방형 전파 이용을 위한 SAM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소형 셀과 인지 무선 기술이 발
달하면서 SAM(Spectrum Access Model)에 대한 변화를 주
장하기 시작하였다. 제 I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폭발적
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PU(Primary 
User)가있어도 이용률이 낮은 경우에 이를 새로운기술을
바탕으로 PU에게 간섭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활용하자

그림 10. Ofcom이 제시한 TVWS spectrum access model
Fig. 10. Spectrum access model of TVWS proposed by Ofcom.

는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되면서 3-tier model이 제안되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 Presi-
dents’ Council of Science and Technology)에서는 3.55～3.65 
GHz 대역에 적용할 SAS(Spectrum Access System)으로 1) 
Federal Primary Access(Incumbent), 2) Secondary Access(Qua-
lity of Service Applications), 3) General Authorized Access
로 구분하고 있다[15]. 
한편, 영국의 Ofcom에서는 TVWS에 대하여 그림 10과

같은 spectrum access model을 제시하고 있다. 즉, incumbent 
user인 DTT(Digital TV Transmitter)가 1순위 사용자이고, 2
순위로는 PMSE(Programme Making and Special Event) 장치, 
그리고 3순위로서 TVBD(TV Band Device)가 사용한다[3].
이상의 사례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전파정책

을 위한 SAM(Spectrum Access Model)으로써 그림 11에 도
시한 바와 같은 3-tier model을 적용한다[16]. 이 모델은 항
공기의 안전을 위하여 특정 주파수 대역을 배타적으로 이

용하여야 하는 항공 무선 항행이나 경매를 통한 이동통신

등은 one-tier model이 되고, 이러한 대역은 오직 1차 사용
자만을 허가한다. 그러나주파수 자원의 이용률이 낮은 대
역의 주파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2차 공동사용 면
허를 주거나, 면허 불요 2차 공동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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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스펙트럼 접근 모델
Fig. 11. Spectrum access model.

 
는 2-tier model을적용하고, 1차 사용자와 2차 사용자가 있
으면서 개방형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3-계층 모델이 된다. 
이 때 2차 사용자는 1차 사용자에게 간섭을 주지 말아야
하고, 개방형 이용자는 1차 및 2차 사용자에게 간섭을 주
지 말아야 한다.

Ⅳ. 전파의 창의적 이용을 위한 전파정책 방안 

4-1 광대역 개방형 대역의 확대 

제 Ⅱ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전파기술의 눈부신 발
전과 함께 가장 큰 특징은 소 출력 광대역 무선기술과 인

지 무선 기술의 출현이다. 이미 IEEE802.11ac의 경우, 1개
의 채널이 160 MHz까지의 대역폭을 갖는다. 따라서 미국
의 PCAST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수백 MHz 이상의 대역
폭을 갖는 개방형 스펙트럼대역을 규정하고, 창의적인 서
비스의 특성에 맞는 대역폭을 사용하여야 한다.

4-2 서비스 중립성(Service Neutrality)의 확대

전파의 창의적 이용을 위해서는 용도를 미리 정하지 말

아야 한다. 용도 지정을 하면 서비스가 이미 정해지므로
정해진 규정만 만족하면 누구나 사용하는 개방형 대역을

설정하되, 서비스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는 60 GHz FACS 대역에서만 서비스 중립성을 허용하고
있으나, ISM 대역을 포함하여 용도 미지정 대역을 확대하
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수의 사용자가 동일한 대역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간섭관리를 위한 규정을 많은 연구를

통하여 제정하여야 한다.

4-3 간섭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확대 

개방형 대역에서는 다수의 사용자가 동일 대역을 이용

할 수 있으므로 간섭관리를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면
허불요 2차사용의경우미국의 TVWS나 3.65 GHz의 light 
licensing 대역에서 도입한 database를 이용하거나, 출력이
낮은 경우에는 spectrum sensing 기술을 사용하는 option을
두어야 한다. 면허 불요 1차 사용의 경우에는 spectrum eti-
quette이나 spectrum access protocol을 적극 개발하여 서비
스를원활히제공할수있는기술을적극개발하여야한다.

4-4 SAM의 변화 

개방형 전파정책을 적극 확대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2- 
tier model에서 3-tier model로전환하여야한다. 미국의 3.55 
～3.65 GHz 대역이나 영국의 TVWS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용대역에 따라 1-tier model에서 3-tier model까지 탄력적
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4-5 전파법 체계 개선 

우리나라의 전파법은 명령과 통제로 주파수를 관리하

던 시기에 제정되어 무선국 허가를 중심으로 전파법이 구

성되어 있다. 이를 개편하여 spectrum license, apparatus li-
cense, class license[17], 그리고 사용 승인의 체계를 구비한
전파법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4-6 국제 호환성 유지 

전파는 자유공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국가에

독립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렵다. 과거 일본이나 미국 등은
독자적인 갈라파고스 전파정책을 펼쳤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 대부분의 국가가 global 전파정책을 시행하고 있
다. 따라서 ITU-R의 규정과 인접국과의 조화, 그리고 국제
표준등을 고려하여자국의 분배표를제정하고, 이를 토대
로 전파를 이용하여야 한다. 

Ⅴ. 결  론  

전파정책은 전파기술과 사회의 발전에 따라 전파정책

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한다. 스마트 사회의 도래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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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주파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는 주파수 공동사용을적극확대하여야한다. 특히 전파의
창의적 이용을 위해서는 개방형 전파정책을 통하여 사회

의 모든 분야에서 창의성과 상상력을 동원하여 새로운 서

비스를 창출하도록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개방형 대역을 확대하기 위한 전파정책

방안으로 이용효율이 낮은 주파수 대역을 중심으로 주파

수 공동사용 기술을 활용하여 개방형 주파수 대역을 적극

확대하고, 이용 대역에 따라 SAM을 가변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전파의 창의적이용을 위하여서비
스 중립성의 적용분야를 적극 확대하고, 간섭관리를 위하
여 충분한 기술 개발을 통하여 기술을 검증할 것을 제안

한다. 또한, 무선국 허가 체계에서 제정된 우리나라의 전
파법을 스펙트럼 면허, 지정, class license, 그리고 사용 승
인으로분류하여 전파법 체계를 개선할것을 제안한다. 끝
으로 전파의 창의적 이용과 함께 국제 호환성 등을 고려

하여 규모의 경제를 창출할 수 있도록 global 전파정책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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